
구라보의 타이 공장 - 컴팩트사 직물의 대미 수출이 배증 

타이 구라보는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기기 위하여 신

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설비에 대하여 신속하게 투자하고 있다. 타이 구라보

는 650명의 종업원으로서 방적사를 월 2,600곤(梱) 생산하고 있다. 방직 공장

에서는 직포를 150만yd 생산함으로써 구라보 면ㆍ합섬 사업부의 해외 생산 

기지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, 근래에 와서는 그 동안 35년간의 

조업으로 노후 설비를 바꾸고 있다. 

2005년 3월에 도입한 컴퓨터 슬럽 장치가 있는 컴팩트 정방기는 2005년 5

월부터 모든 시설이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다.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컴팩트

사는 그 동안 직물용 원사를 일부 구입하던 것을 완전히 끊고 전량 자가 생

산 원사를 사용함으로써 짜임새가 섬세한 천을 원하는 수요자의 요망을 잘 

받아들이고 있다. 

텍스타일 무역에 긴 경력을 갖고 있는 타이 구라보 사장은 2004년에 미국

으로의 수출이 배로 늘었고 2005년에도 잘 수출되고 있다. 일본으로의 수출

도 중국 리스크를 의식한 탓인지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하며 수출 증가로 뿌

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. 2005년의 판매 계획은 16억 바트(baht : 타이 화폐)를 

예상하고 있다. 

미국으로의 수출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“DOW-XLA”를 사용하여 개발한 

네 가지 직물 등이 최신의 실로 짠 상품이며,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. 

이 실은 2003년부터 미국 수출품에만 사용하고 있으며, 매월 10만m를 고정

적으로 수출하고 있다. 타이 구라보는 동남 아시아에서 소재를 안정적으로 



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, 그런 점에서는 타이는 안정적으로 공급

할 수 있으며, 타이로부터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

다. ♣ 

 


